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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금융청, 보험사 자산운용 제한 완화 논의 재개     

□ 일본 금융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중단되었던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범위 제한 

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.  

  o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 97조 2호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주식, 부동산, 외화

자산, 무담보 자산, 낮은 등급 여신에 대해 각각 총자산의 30%, 20%, 30%, 

10%, 3%의 비중 내에서만 운용해야 함. 

  o 업계는 8년간 제자리인 제한 범위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율화 내지는 대폭 확

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, 금융청이 이를 받아들여 금융심의회에서 본격적으로 

논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전면 중단됨.  

  o 최근 금융위기 진정으로 자산운용 범위 확대 요구가 다시 거세지자 금융청은 국

내 주식 및 외화자산 운용을 30%로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는 등의 내용이 담

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가을부터 논의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임. 

□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완화 조치는 업계의 보수적인 자산운용 풍토에 적지 

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.

  o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자산 건전성 유지를 목표로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에 

주력하는 동시에 주식이나 외화상품 등 가격변동성이 큰 투자에 대해서는 허용 

범위 내에서 보수적인 운용을 하고 있음.   

  o 그러나 영업수익 저하로 자산운용수익 증대가 절실해지고 경기회복에 따른 금융

시장 안정화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운용이 요구되면서 유연한 자산운용을 위한 

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.    

  o 일각에서는 이번 자산운용제한 완화 조치가 자칫 재무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지지 

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나, 보험업법 개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

있음.   

(보험매일신문, 8/3)


